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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of the BIM into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is currently not being con-

ducted smooth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sidering the current state of the mar-

ket, establish long-term strategies that will enable the BIM to successfully settle. The survey 

has been conducted in target of architects in order to understand pending issues. Additionally, 

the articles regarding BIM have been researched for the purpose of better understanding the 

current societal demands. Indicated by survey results, the architects agree to a certain extent 

upon the need of BIM for architectural designs, yet also express concerns that the BIM intro-

duction does not guarantee betterment in efficiency. The problematic aspects of BIM introduc-

tion that have already been discussed in some policy-related studies include a multitude of 

complicated issues that are unable to be resolv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underdevel-

oped BIM infra, the limit of BIM software itself, political issues regarding licensing and lack 

of social awareness. Based on the issues mentioned above, three main areas of focus along 

with their respective practical strategies and tasks have been designated. Finally,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its issues along with the political solutions of 12 proj-

ects, amongst which include the standard for plan drawings, licensing system improvement, 

cost standard and BIM introduction support. Finally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current situ-

ations and its’ issues along with the political solutions of 12 projects, amongst them are the 

standard for plan drawings, licensing system improvement, cost standard and BIM introduc-

t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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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 배    

경에는 건설업의 저조한 노동생과 연관이 있다.     

Teicholz에 따르면 미국 비농산업의 노동 생산성     

이 1964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77% 비율로     

증가한 것에 반해, 건설업 노동 생산성은 연간      

0.59% 비율로 낮아져 2003년의 건설 노동 생산      

성은 1964년의 9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1] 이러한 비 효율성이 건설참여자간의 의사     

소통 부재, 데이터의 비정합성 등의 문제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       

단으로써 BIM이 각광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건설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BIM을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 건설업의 생산성 현황은 미국과 크게 다르      

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이 2001년을 기준으로 2014년에 236% 증     

가한 것에 반하여 건설업은 단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BIM 활용에 의한 시공비 절감, 복잡설      

계에서의 높은 효율성, BIM 데이터의 다양한 활      

용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정부차원의 BIM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BIM 모델 작성 주체가 되       

어야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에서는 좀처럼 BIM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설계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BIM 도입 현황과 정       

책에 대해 검토하고, 기존 BIM 정책관련 연구문      

헌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와 시장의 현실을 반      

영하여 BIM을 건축서비스산업에 연착륙시키기 위    

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의 BIM 도입현     

황 및 정책현황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2) 문헌조사 및 현안조사를 통해 BIM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3) 앞서 정리된 시사점과 과제를 바탕으로 목표      

를 설정하고 BIM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전략을 제        

안한다.

2. 국내외 BIM 도입정책 현황

2.1 국내 BIM 도입정책

국내 BIM 도입은 2,000년 전후로 시공단계에서     

시공비 절감을 목적으로 2D 설계의 검토 및 간섭       

체크 등을 위해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2D 도면       

을 3D 모델로 전환설계하는 형태로 활용된 것이      

첫 걸음이었다. 

2008년 이후부터 공공기관의 주도로 BIM이 도     

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내 공공사업의 발주를 담      

당하는 조달청은 설계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목      

적으로 2012년부터 추정금액 500억 원 이상 공공      

발주 사업의 BIM 모델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2016       

년에는 조달청의 모든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축물     

에 BIM 모델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국내 BIM 도입을 위한 최      

초의 상세 계획으로써 ‘건축분야 BIM 적용 및 활       

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BIM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제안된 핵심 비전은 정      

보화 수준향상, 건축업무 개선, 건축기술 발전을     

토대로 건설산업 발전 및 국가정보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2] 또한,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표       

준규격을 확보하여 보급 확산하는 것에 무게를 두      

었다. 때문에 제시된 중장기전략은 법·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보다는 기술계발측면의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개발, 기술보급, 저변확    

대, 사업적용, 정보활용 총 5가지 BIM 도입목표      

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요소와 내용을 도출하      

였다. 도입 목표의 추진단계는 기반조성 단계인 단      

기(3년), 환경구축 단계인 중기(3년), 정착발전 단     

계인 장기(4년)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중장기계획    

을 설정하였다. 추진목표를 10년에 걸쳐 실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3년 국가 R&D과제로 발주되어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계획된 추진목표의 수행 여부를 살펴보면,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의 교육보급과 전문가 육성이 진     

행되고 있으며, 국가 R&D과제를 통해 정보기술     

표준 및 정보표준 개발, 설계도서 간소화, 지식공      

유체계 보급, 가이드라인 개발 등 추진목표로 설      

정한 내용의 많은 부분이 연구를 통해 개발 중에       

있다.

현재까지 추진된 국가의 BIM 도입 지원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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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orea Plan for Introducing BIM (2009) 

구분 추진목표

추진계획 (년도) 정책

관련

여부

R&D

연관

 여부

단기 중기 장기

1 2 3 4 5 6 7 8 9 10

표준

개발

업무

표준

업무절차 ▪ ▪ Ⅹ ○

설계기술정보 ▪ ▪ ▪ Ⅹ △

사업정보 ▪ ▪ Ⅹ Ⅹ

코드 및 용어 ▪ ▪ ▪ ▪ Ⅹ △

설계도서작성기준 ▪ ▪ ▪ ▪ △ ○

품질관리 ▪ ▪ ▪ ▪ ▪ ▪ Ⅹ Ⅹ

정보

기술

표준

개방형BIM 표준 ▪ ▪ ▪ ▪ Ⅹ ○

객체분류 ▪ ▪ ▪ ▪ Ⅹ ○

데이터 구성 ▪ ▪ ▪ ▪ Ⅹ ○

소프트웨어 ▪ ▪ ▪ ▪ Ⅹ ○

컨텐츠 ▪ ▪ ▪ ▪ ▪ ▪ ▪ ▪ Ⅹ ○

사업

관리

표준

사업관리 ▪ ▪ ▪ △ △

납품관리 ▪ ▪ ▪ ▪ ▪ Ⅹ ○

관리활용 ▪ ▪ ▪ ▪ △ Ⅹ

기술

보급

뷰어기술 ▪ ▪ ▪ Ⅹ ○

모델 분석기술 ▪ ▪ ▪ ▪ Ⅹ ○

품질관리기술 ▪ ▪ ▪ Ⅹ ○

컨텐츠 DB 유통기술 ▪ ▪ ▪ ▪ ▪ Ⅹ ○

통합컴포넌트 기술 ▪ ▪ ▪ ▪ ▪ ▪ ▪ Ⅹ ○

라이프사이클 공유기술 ▪ ▪ ▪ ▪ ▪ ▪ ▪ Ⅹ △

상용소프트웨어 기술 ▪ ▪ ▪ ▪ ▪ ▪ Ⅹ ○

USN 연계활용기술 ▪ ▪ ▪ ▪ ▪ ▪ ▪ Ⅹ Ⅹ

저변

확대

교육프로그램 개발 ▪ ▪ △ ○

교육보급 ▪ ▪ ▪ ○ ○

전문가 육성 ▪ ▪ ▪ ▪ ○ ○

설계도서 간소화 ▪ ▪ ▪ ▪ ▪ ○ ○

지식공유체계 보급 ▪ ▪ ▪ ▪ ▪ △ ○

사업

적용

가이드 개발보급 ▪ ▪ △ ○

분야별 전략수립 ▪ ▪ ▪ △ ○

전문분야별 기준개발 ▪ ▪ ▪ ▪ ▪ ▪ ▪ ▪ ▪ ▪ Ⅹ Ⅹ

성과측정지표 개발 ▪ ▪ ▪ Ⅹ Ⅹ

수준평가 모델 개발 ▪ ▪ ▪ Ⅹ ○

정보

활용

활용시나리오 개발보급 ▪ ▪ ▪ ○ ○

공정공사비 활용 ▪ ▪ ▪ ▪ ▪ Ⅹ ○

시공현장 활용 ▪ ▪ ▪ ▪ ▪ Ⅹ △

법규제기준 활용 ▪ ▪ ▪ ▪ ▪ ▪ ▪ Ⅹ ○

재난방재활용 ▪ ▪ ▪ Ⅹ Ⅹ

BIM GIS 통합활용 ▪ ▪ ▪ ▪ Ⅹ ○

시설관리 재활용 ▪ ▪ ▪ ▪ ▪ ▪ Ⅹ △

유비커쿼터스서비스보급 ▪ ▪ ▪ ▪ ▪ Ⅹ Ⅹ

친환경지능형 활용 ▪ ▪ ▪ ▪ ▪ ▪ ▪ ▪ ▪ Ⅹ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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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 국내 BIM 도입 지원은 R&D 수행을 기         

반으로 BIM 기술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다.

2.2 싱가포르 BIM 도입 개요

싱가포르는 발표한 BIM Roadmap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연면적 5,000 m2 이상의 건축물      

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인허가시 BIM 모델을 제       

출토록 하고 있다. 2015년 조달청에서 발표한 공      

공건축물 평균공사비가 m2 당 202만원 인 것을 고       

려하면 싱가포르는 2013년 당시 400억 원 이상 건       

축물에 BIM제출 의무화를 시작하여 2015년 7월     

부터 100억 원 이상의 건축 및 엔지니어링 공사에       

대해 BIM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2년 500억 이상 건축물에 BIM 모델 제출을 의       

무화하고 2016년부터 Total service 대상 건축물 전      

체로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는 조달청의 계획과 매      

우 유사하다. BIM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홍       

보활동, 교육과정 개설, 도입비용 지원 등을 골자      

로 설정하였다(Table 3).

2.3 영국 BIM 도입 개요

영국은 건설비용 감소를 위한 시행전략 중에 하      

나로 BIM을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     

년부터 모든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 BIM 활용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BIM Task Group을 결성하      

고 PUSH & PULL 전략을 수립하였다.[3] 6개의      

PUSH 전략은 BIM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훈     

련 및 교육 기회를 증대시켜서 결과적으로 BIM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추진동력을 만드는 것      

이며, 9개의 PULL 전략은 정부가 BIM을 활용하      

는 고객의 입장에서 BIM 적용을 장려하고 BIM      

정보를 수집하여 BIM 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다. BIM 설계요건을 규정하고 표준을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파일의 관리 및 저작권 설정 등 BIM        

설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요인들을 체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 시사점

싱가포르는 BIM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기술개    

발보다는 정책적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전      

략을 수립하였다.[5] 영국은 BIM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추진동력을 만드는 Push요소와 BIM활용을    

촉진시키는 Pull요소로 전략을 구분하고 로드맵 수     

립에서부터 업무범위 및 책임설정, 저작권, 보험     

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전략으로 수립하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표준규격을 확보하여 보     

급 및 확산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어 표준 및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하였다. 어      

떠한 형태의 전략수립이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BIM의 현실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정책의 전략적     

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Table 2 Singapore BIM Introducing Strategy

과제 추진전략 세부내용

BIM 수요

부족

공공분야 선도
BIM 적용을 위한 정부조달청(GPEs)과의 협력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조달청과 산업 파트너 협업

성공사례 홍보
BIM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건설IT센터 설립 

BIM 적용에 관한 세미나, 워크샵, 컨퍼런스 운영

현행2D

제도의 관행
장애물 제거

BIM 제출양식과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 협력 가이드라인과 객체 라이브러리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와 전문가단체의 협업

BIM 전문가

양성교육

저조

BIM 역량과

능력 형성

싱가포르 건설청의 교육기관에 BIM 단기 과정과 전문 자격증 개설

제3의 공공기관 교육과정에 BIM 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연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지원 서비스 제공

BIM 인력 부족
BIM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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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K Push & Pull Strategy

활동 성격 내용
단계

1 2 3

BIM 로드맵 Pull

참여자들 간 정보교환을 위한 요건 규정 ○ ○

프로젝트 중 결과물의 사용을 위한 요건을 규정 ○ ○

완료 후 결과물 사용을 위한 요건을 규정 ○ ○

통합 모델의 결과물 요건을 규정 ○

BIM 로드맵 Push
타겟 및 정보제공 능력을 위한 프로그램 설정 ○

요구되는 능력을 제공 ○ ○ ○

전문 직무 Pull

BIM 프로토콜 제정을 위한 개정의 원안마련 ○

BIM 프로토콜 제정을 위한 개정을 구체화 ○

책임 자문위원직을 고려 ○

통합 프로젝트 팀 직무를 사용 ○

건설 계약 Pull

BIM 프로토콜 제정을 위한 개정의 원안마련 ○

BIM 프로토콜 제정을 위한 개정을 구체화시킴 ○

통합 프로젝트팀 계약을 사용 ○

서비스 일정 Pull

총괄 책임자/관리자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정함 ○

모델과 결과물 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구체화 ○

총괄 책임자/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시킴 ○

통합 팀의 직무에 대한 업무를 대략적으로 정함 ○

BIM 프로토콜 Pull

2D/3D 교환 표준과 프로젝트 기반 프로토콜 사용 ○

BIM 프로토콜 제공을 위한 개별 대표단체를 설립 ○

개발의 기준이 되는 BIM 프로토콜의 요건을 표준화 ○

BIM 교환 표준 기반의 프로토콜 사용 ○

프로토콜이 확장된 BIM 능력을 기반의 프로젝트 산출물을 

형성.
○

완전 통합 BIM을 기반으로 한 프로토콜 사용 ○

BIM 프로토콜 Push 직접적인 참여와 능력개발을 통해 BIM프로토콜에 기여 ○ ○ ○

고객 저작권 요건 규정 Pull

라이센스 표현 검토 및 결과물의 사용 확장을 위한 수정 ○

모델의 저작권과 관련된 사안들을 규정 ○

공동소유 문제 및 소유주에게 저작권 양도하는 것 검토 ○

공급망 저작권 규정 Push 라이센스 표현 검토 및 결과물의 사용 확장을 위해 수정 ○

모델 관리자의 역할 규정 Push

AVANTI, BS1192:1997에서 요구되는 검토 임무를 규정 ○

설계와 시공을 위한 모델 관리자 역할 범위 대략 설정 ○

통합 직무의 부분의 모델 관리 서비스 범위 대략 설정 ○

설계 책임 정립 Pull
기존 합의 및 설계의 개시와 조정 및 검토, 계약 수정 ○

통합 팀의 서비스 일정을 확인 ○

모델 소유권 이전 정립 Push

모델 소유권 Push

프로젝트 보험 Pull 유효대안으로써 단일 프로젝트 보험 제안을 받아들임 ○

기본 제안에서 표준 통합 프로젝트 보험을 요구 ○

자문위원과 도급업자 Pull 표준 BIM 능력 PQQ를 검토 및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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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제안을 위한 과제도출

3.1 설문조사를 통한 시사점도출

본 연구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사사무소 BIM     

도입현황 조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2014년 4월 24일부터 동년 5월 26일까      

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22건(온라    

인 293건, 오프라인 129건)이 수집되었다. 설문응     

답 422건 중 BIM을 운용하고 있다고 답한 건수는       

58건으로 전체 응답자 중 약 14%에 불과해 대부       

분이 BIM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Fig. 1).

BIM을 활용하지 않는 건축사사무소 중 조달청     

BIM 제출 의무화에 대해 자체운용을 통해 대응하      

겠다고 답한 비율은 3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투자비용 및 관리비용 부담을 이유로 BIM모델링     

전문업체에 외주(전환설계)를 줄 계획이거나 대응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설문결과로 볼 때 현      

재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의 BIM 도입 의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BIM의 효율성에 대해 설문응답자 422명 중     

7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BIM을    

활용중인 58개 건축사사무소는 2D 설계 대비 업      

무량의 증감여부를 묻는 질문에 45.6%가 2D 설계      

대비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답하였고, 차이 없음     

이 26.3%로 뒤따랐다. BIM의 효율에 대한 기대치      

는 높으나 실제 활용 시의 BIM 효율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Fig. 2).

설문을 통해 도출된 BIM도입상의 또 다른 문제      

점은 현재 BIM을 활용하고 있다 해도 BIM활용      

숙련도가 높은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설문응      

답 중 BIM을 운용하여 설계한 건 수가 3건 미만        

인 곳이 51%였으며, BIM 전문 인력도 1명만 보       

유한 곳이 전체응답의 72.4%로 경험과 인력 측면      

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부      

분이 기획설계와 계획설계단계에서 한정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M의 실무 도입에서 발생되는 문제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다. 건축사들이 생각하는     

BIM도입을 위해 우선돼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BIM 설계 대가기준 마련이 70%로 가      

장 비중 있게 나타났으며, 중소사무소 BIM 도입      

비용 지원이 64%, BIM 전문인력육성 및 지원이      

50%로 뒤따랐다(Fig. 4). 라이브러리 구축,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항목은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사의 요구도가 높은 정책은 비용지원과 같은 사무      

소 운영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인 것으        

로 판단된다.

BIM 도입 및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 개발이나 인       

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건축설계부문에서 BIM    

도입에 따른 투자대비 이윤 확보가 어려운 것[6]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도 필       

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BIM을 건축설계에 도     

 Fig. 1 Introduction rate and Coping method for BIM

Fig. 2 Expected efficiency and real efficiency 

Fig. 3 Stage of Implementing BIM

Fig. 4 Opinion about Policy task for Introducing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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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것에 건축사들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공감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BIM 도입에 따른 설계부문      

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상        

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BIM이 비정형곡면이나     

MEP의 비중이 높은 복잡한 설계에서는 기존 CAD      

에 비해 우수한 것이 사실이나 BIM을 이용한 생       

산성은 작업방식 노하우, 라이브러리 보유여부 등     

에 따라 변수가 많아 그 생산성은 보증 받을 수 없         

는 것이다. 수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기술수용모     

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적용해보면   

BIM의 도입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지된 이용      

용이성이 낮은 상태로 BIM 도입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BIM 도입 정책은 BIM설계의 용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술을 정비하고, BIM      

도입을 지원하여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연구문헌 분석을 통한 시사점도출

BIM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제안을 위해 기       

존 연구문헌에서 제시한 BIM 도입 시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4년까지 발표     

된 BIM과 관련된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으로     

학위논문은 192건, 학술논문 325건으로 총 517건     

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517건의 관련문헌은 논문의 성격을 구분하고 각     

주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제도 및 도입효과에     

대해 다룬 연구는 ‘정책’, 표준 개발, 정보교환, 정       

보 활용 등에 대해 다룬 연구는 ‘기술’, BIM Tool        

의 활용법, BIM 적용 사례 등 기타사항에 대해 다        

룬 연구는 ‘기타’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정책관련 내용과 기술 등 이외의 내용에 대해 복       

합적으로 다룬 논문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해‘정책’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논문의 수    

는 정책 175건, 기술 106건, 기타 236건이다.

정책, 기술, 기타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정        

책 연구문헌 175건은 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시 조       

달, 교육, 유통 총 세 개 분야로 세분하였다.

정책관련 논문은 2008년 이후로 20건 내외로 꾸      

준히 발표되고 있다. 

조달관련 연구에서 다룬 주요 문제점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2D도면을 외주업체에서 3D모    

델로 전환하는 전환설계, 2D 기반의 인허가 절차      

로 인한 BIM 효율 저하, 미비한 BIM 대가기준과       

건축사사무소의 열악한 상황, 현행 발주방식의 한     

Fig. 5 Number of published scholarly papers for BIM

Table 4 Main issue of Introducing BIM

분야 주요 문제점

조달

▪ 전환설계와 같은 기형적인 BIM 수행 시스템

▪ 대형사무소와 중소형사무소간의 인프라 격차

▪ 미흡한 BIM 설계대가기준에 따른 설계비 미지급

▪ 기존 2D설계기반의 행정시스템으로 인한 3D     

설계 효율 저하

▪ BIM과 기존 설계도서 작성지침 준수로 인한      

이중 업무 부담

▪ 건축설계,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전문화에 따       

른 분리발주

▪ 열악한 시장상황으로 인한 BIM 도입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

▪ 기존 법규 또는 시행령으로 인한 BIM적용의      

한계

▪ 발주방식의 한계로 인한 설계프로세스 효율     

성 저하

▪ 불합리한 BIM 발주지침으로 인한 과잉설계 유도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발주지침, 평가, 관리 가      

이드라인 부재

교육

▪ 설계능력과 BIM 운용능력을 겸비한 BIM 전      

문인력 부족

▪ 관리자(공무원)의 BIM에 대한 인식 부족

▪ 건축주 및 설계자의 BIM에 대한 인식 부족

▪ BIM 교육프로그램 부족

▪ 대형 사무소 위주의 BIM 전담조직 구성과 교       

육 진행

유통

▪ BIM 데이터 유통체계 준비 미약

▪ BIM 콘텐츠 유통 및 저작에 대한 제도 부재

▪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 BIM 데이터 공유에 대한 거부감

▪ 협업과정에서 원활한 데이터 이동 불가

▪ 국내실정에 맞는 라이브러리 부재



370 김용준 · 김홍수 · 백민석

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교육관련 연구에서 다룬 주요 문제점은 설계능     

력과 BIM 운용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부족, 건      

축주 및 인허가관리자의 BIM에 대한 인식 부족,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 등이다. 

유통관련 연구에서 다룬 주요 문제점은 저작권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다양한 소프트웨어      

로 인한 데이터 공유 어려움, BIM 데이터 유통체       

계 미비 등이다.

기존에 발표된 정책관련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현재 BIM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미비된 BIM 인       

프라, BIM 소프트웨어 자체적인 한계, 인허가 등      

정책적인 문제, 사회적 인식 결여 등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언급     

하고 있다.

4. 비전 및 전략설정

4.1 비전 및 목표

BIM 도입의 비전은 건축서비스산업이 처한 문     

제와 BIM도입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BIM 설계     

기반조성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BIM 기반 설계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고, 첨단화되는   

국제 건설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 2017년에서 2030년까지 단     

기, 중기, 장기로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단기목표는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BIM 도입     

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BIM을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제도 및 인프라 기반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중기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 까지 BIM의 활     

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단계로 설계자와 발      

주자를 대상으로 지원정책 시행 및 인센티브 부여      

및 홍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장기목표 2026년부터 2030년 까지 BIM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고도화하는 단계      

로 지속가능한 BIM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4.2 전략 및 과제설정

BIM의 원활한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정책 마       

련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점분야 및 해결 전략       

을 설정하였다.

중점분야 및 과제설정은 국내외 BIM 도입 및      

활성화 정책, BIM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등       

Fig. 6 Vision and goal for Introducing BIM

Fig. 7 Research process flow chart 

Table 5 Key Strategies for Introducing BIM

분야 전략 과제

BIM

발주

기반

구축

BIM 작성기준 

보급 및 Data 

수용

BIM 발주 및 도서작성기준  

마련

건축행정시스템 개편

BIM 발주 및

계약 체계화

BIM 발주체계 마련

BIM설계 적정대가기준 마련

BIM

도입

지원

BIM 홍보 및 

전문가 양성

BIM 교육체계 마련 및 지원

BIM 도입효과 및 가치 홍보

BIM 도입 

지원

건축정보화 지원센터 설립

BIM 도입지원사업 시행

BIM

정보유

통

체계

구축

BIM 정보체계 

마련

BIM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BIM 정보 표준 마련 보급

BIM 유통 및

활용체계 마련

BIM 데이터 유통 및 저작권    

보호

BIM 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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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헌 조사분석, 건축서비스산업 BIM 도입 실     

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종합하고 전문가 자      

문을 진행하여 설정하였다. 

중점분야는 BIM 발주기반 구축, BIM 도입지     

원, BIM 정보 유통체계 구축으로 각 중점분야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분야별로 2개씩 설정한 후      

전문가 자문과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과제를 비교      

검토하여 12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각 과제의 적      

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사, 교수 등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3분야 6전략      

12과제를 설정하였다.

5. 주요과제 정책제안

본 연구는 앞서 도출된 12개 과제에 대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5.1 BIM 발주 및 도서작성기준 마련

3차원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설계방식으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BIM 기반 설계의 균일한 발주 및       

BIM 데이터의 원활한 상호 호환을 위한 데이터      

작성, 각 모델의 상세수준 등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위해 BIM 설계수준 및 범위 등 명확한 요구사항       

이 정의되어야 한다.[7]

국내 BIM 도서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축    

분야 BIM 적용가이드, 세움터의 BIM 가이드라     

인, 조달청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 지침서, 가상       

건설 연구단의 BIM 적용 설계 가이드라인 등이      

기 개발되었으나 하나의 통합된 지침으로 발전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 BIM이 도입되는 과도      

기적인 상황에서 인허가프로세스 및 관계법규를    

포괄하는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으로써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IM 프로젝트 발주가이드     

마련과 BIM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가이드가 마련      

되어야 한다. 정보 과잉 및 불필요한 작업으로 프       

로젝트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BIM 발주 프로젝      

트에 대한 정보요구수준과 정보 수준에 따른 활용      

용이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주 담당      

공무원의 BIM 발주사업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     

키고 보다 원활한 BIM 설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5.2 건축행정시스템 개편

BIM 도입에 따른 설계환경 및 설계프로세스의     

변화로 설계도서에 대해 검토하고 관리하는 건축     

행정시스템의 BIM 데이터 수용가능 시스템으로    

전환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건축설계가 2D로 발주되     

고 2D로 설계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전면적인 3D       

기반의 건축행정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어려움이 있    

다.[9] 따라서, 순차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그 첫 번       

째는 건축법에 인허가 도서납품 기준을 PDF로 명      

시하여 BIM설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DWG     

납품 관행 없애는 데 있다고 본다. IFC 전환도 고        

려해볼 수 있으나 변환 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       

는 등 아직 불안정하여 단일 인허가 제출 도서로       

적합하지 못하다.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설계도서     

제출 형식을 공고히 하고,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세      

부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세부 개선      

안은 아래와 같다.

5.3 BIM 발주체계 마련

BIM을 통한 프로젝트는 초기에 각 참여 주체들      

간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행발주체계     

안에서는 협업으로 달성된 이익이 각 참여 주체들      

에게 배분되지 않아 협업에 동기부여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10] BIM의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발주시스템으로의 변화되     

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BIM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건축법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신설)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2의 설계

도서 파일 형식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제출 기준에 따른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553호)

5. 설계도서의 제출

5.2. (신설) 「건축법시행규칙」제6조제1항 별

표2에 따라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PDF 파일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업무의 간소화 및 업무효율 증진을 위

해 IFC 파일을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Table 6 Improvement suggestion for BIM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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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통합발주체계(IPD)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IPD 수행방식과 기존의 발주체계에 따른 수행      

방식의 차이점은 공사관계자들의 설계 초기에 참     

여하여 의견을 공유하는 데 있다.[11] BIM의 도입      

이 비교적 빠른 미국의 AIA에서는 2008년도에 공      

사 참여 주체 간의 완벽한 협업을 지향하는 IPD의       

표준계약서인 Transitional Documents와 Single   

Purpose Entity Agreement를 제정하였다.[12]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은 직영     

공사방식, 설계시공분리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  

건설사업관리방식(CM)으로 구분된다. 그 중 설계    

시공일괄방식은 Design-Build 방식과 Turn-Key 방    

식으로 건설사업관리방식은 CM for Feed와 CM     

for Risk로 구분된다.[13,14] DB 방식이 프로젝트 초      

기에 설계와 시공이 함께 참여하는 측면에서 프로      

젝트 통합발주 체계(IPD)와 유사하지만, DB는 원     

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사자 우위      

로 일하기 때문에 통합발주체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 대안으로 국내의 가장 보편적인 발주방식인     

Design-Bid-Build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자간    

계약을 적용하여 프로젝트 참여주체 결속하는 방     

안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절차에 대해 정리      

해보면 계획설계까지 진행된 BIM 모델을 토대로     

한 견적으로 총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사 선정      

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한다. 선정된 시공사는 중      

간설계 단계에서 설계에 참여하며, 참여자간 계약     

방식은 다자간 계약으로 진행한다. 설계단계의 프     

로젝트 주관은 건축사가 하되 참여자간 협업하여     

수행하고, 시공단계의 프로젝트 주관은 시공사가    

하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가 지속 참여하      

는 형식이다. 준공 후 프로젝트의 완성도 및 공사       

비 절감에 대해 다자간 계약에 따른 성과 배분을       

통해 참여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하는 발주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5.4 BIM 설계 적정대가기준 마련

BIM은 가상건설에 기반을 두고 있어 CAD보다     

기술 집약적이며, 많은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요      

구된다. BIM 설계는 건축주로 하여금 투명하고 정      

확한 내역산출로 공사비 절감, 유지관리 용이한 높      

은 성능의 건축물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추      

가적인 설계비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      

행 BIM 대가기준의 모호함으로 BIM 설계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BIM      

도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가기준 마련의 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에서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대가기준     

의 표준화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BIM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연구를 통해     

BIM 설계수행에 따른 업무구분, 업무범위, 정보상     

세수준(LOD)을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BIM 대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BIM 설계의 경우 설계업무가 중       

간설계 이전에 밀집되므로 설계단계별 대가 비율     

에도 조정이 필요하다.

대가의 지급 및 요청이 용이하도록 새로 마련된      

BIM 대가기준을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     

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BIM 대가 기준 추      

가 보완하고 표준계약서에 BIM 설계 대가의 지급      

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5.5 BIM 교육체계 마련 및 지원

BIM 인력의 부족은 BIM 도입 저해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BIM 교육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으      

로 건축사사무소가 BIM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경우도 많다. BIM 교육이 어      

려운 이유는 CAD의 도입이 핸드드로잉을 전산화     

하는 수준이었다면, BIM은 3D모델링, 도면 추출,     

간섭검토, 에너지 시뮬레이션, 통합설계 등 복합     

적인 기능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 전문      

교육기관, 비영리 공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     

축CAD학원 등 에서 BIM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대부분이 Tool 사용법에 치중하고 있어 실      

무에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16] BIM 교육을 받      

더라도 실제 설계현장 및 건설현장에서 직접 활용      Fig. 8 Design process changes by BI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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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무경험 필요하다.

건축사 BIM 실무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시도건축사회에서 BIM의 기본개념과 모델링    

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능력향상     

을 통한 관리능력 및 BIM 통합설계 관리자(BIM      

Manager)로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BCA에서는 2011년 초부터 BCA BIM     

교육원(Academy)를 만들어 BIM 코디네이터, BIM    

모델 디자이너, BIM 컨설턴트, 전문가, 메니져 등      

을 양성할 목적으로 BIM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수강생들에게 지원금을 주어 건설분야의 BIM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BIM 전문가과정은    

5개월간 파트타임으로 진행되며, BIM의 개념 및     

소프트웨어 운용방법 에 대한 기본지식, 표준 및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조정과 디자인 분석 등을 위      

한 BIM 활용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17]

BIM의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교육사업이 요구되며, BIM 보급 정도에     

따라 교육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전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BIM의 도입은 건축인허가에 많     

은 변화를 동반하게 되므로, 인허가 담당자 및 건       

축관련 공무원에게 BIM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5.6 BIM 도입효과 및 가치 홍보

BIM에 대한 효율성 비공감과 사회 인식 저조는      

건축사사무소 BIM 도입과 민간시장에서 자발적    

인 BIM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기존에 추진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 홍보      

사업은 국내 건축문화 해외홍보, 한옥활성화, 주     

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등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특히 한옥활성화 사업      

은 한옥에 대한 인식개선, 관심유발, 보편적인 주      

거형태로서의 한옥을 홍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박람회 개최시 홍보용 부스를 운영하고 매년 5천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    

지도, 한옥이론, 신한옥기술, 한옥소식, 참여마당,    

한옥공모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18,19] 

싱가포르의 경우 건설 각 분야의 여러 측면에서      

BIM의 긍정적 ROI의 사업적 가치를 크게 부각시      

키고 홍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사회적 미디      

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부     

터 싱가포르 건설청은 시공 중인 현장의 BIM 운       

영 실태와 수준, 생산성을 종합 평가하는 ‘BCA      

BIM Award’를 통해 우수 BIM설계 건축물을 선정      

하여 시상하고 있다.[20]

국내도 BIM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BIM의 효율     

을 정량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에 대해 언론보      

도 및 대회개최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BIM       

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7 건축정보화 지원센터 설립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의 상황은 BIM도입에 따    

른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도      

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도입방법 및 라이브러리 등      

도입 시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건축사로부터      

BIM이 외면 받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BIM 도입      

의 저해요인인 열악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상    

황 개선 노력과 함께 BIM 도입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고,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정보통신산업 진흥   

법」 26조에 따라 2009년 8월 정보통신산업진흥     

원을 설립하였다. 

건축분야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진흥 기반 마련되었다. 법 제 25조에 따라 건축서       

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건축진흥원이 설립 가능하     

며, 설립된 진흥원은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      

획,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사업, 건축서비스 표     

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건축진흥원 설립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흥원 안에 BIM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조직하는 방안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8 BIM 도입지원사업 시행

BIM 설계로 구축된 정보의 주된 혜택은 설계 후       

시공 수행 과정에 있지만 설계 단계에 건축건설      

정보구축의 부담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     

다.[21] 자발적으로 BIM을 도입하기 어려운 시장상     

황을 고려하여 BIM의 선도적 도입을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도입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추진된 지원사업 중 눈여겨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IT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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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소기업의 정보기술의 향상을 통한 생산     

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416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다. 지    

원범위는 기초소프트웨어 무료보급, 교육 및 컨설     

팅비용 100% 지원, ERP 소요비용 지원 등이었으      

며, 1만여 기업 지원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 3만       

여 개로 확장될 만큼 큰 호응을 얻어 중소기업 정        

보화에 기여하였다.[22]

BIM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은 싱가포르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억 5천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BIM 도입 촉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BIM 펀딩 제도 도입하였다. 2010년 BIM      

펀드 발표 이후 600개 이상의 업체에서 BIM펀드      

를 통해서 BIM을 도입하였다. 펀딩을 받는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 등 디자인 관련 기업은 성과물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

국내도 BIM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을 마련하여 교육비용, 소프트웨어 비용 등     

BIM 도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부문 BIM 설계 발주 촉진을 위한       

설계비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9 BIM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공공, 대형 설계, 시공업체 중심으로 BIM이 활      

용되고 있으나, 국가표준 부제 및 열악한 정보체      

계로 효율성 저하되고 있다. BIM 설계생산성과 직      

결되는 라이브러리는 공급 및 관리체계가 부재하     

여 개별 라이브러리에 대해 건축사사무소 자체 제      

작이 수반되는 상황이다. 

건축정보시스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국     

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대한건축사  

협회의 건축정보센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자재통합정보시스템 등  

이 있으나 대부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상황이다.

건축물 정보는 녹색건축물 조성, 건축물 유지관     

리 등으로 인해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판단되며,       

BIM의 활용에 대한 준비와 함께 산재된 건축정보      

들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건축정보시스템 마련 필     

요하다.

시스템구축 범위는 BIM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되기보다는 건축분야 정보 체계를 수렴하는 포괄     

적 건축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하여 건축분야 Big    

Data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      

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수집은 기존 산      

재된 정보시스템 컨텐츠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     

과 자재 및 제품 제작 업체가 BIM 모델 제작하여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5.10 BIM 정보 표준 마련 보급

BIM 기반의 설계환경 구축 시 Tool의 변화로 인       

한 설계도서 표현 방식 및 데이터 호환에 대한 변        

화가 동반되며, 이로 인해 협업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호환문제가 발생한다.

buildingSMART에서는 건설분야의 다차원 가상   

설계 건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보표준인 IFC      

를 개발하여 이를 개방형BIM 표준으로 제정하였     

으며, IFC는 최근 한국표준규격(KS)으로 등록되    

었다. 국토교통부 BIM가이드에서 정하는 모델데    

이터의 제출 포맷을 IFC를 기본으로 하는 등 개방       

형 BIM 포맷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      

램의 다양성과 버전 변화로 IFC포맷으로 전환하     

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누락되는 등 한계가 있어      

IFC포맷만으로 설계를 수행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데이터 공통표준의 부재에서 오는 데이터 활용     

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공통      

표준 및 정보 분류 표준을 지속 개발하고 BIM 데        

이터의 호환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11 데이터 유통 및 저작권 보호

1957년 저작권법 제2조(저작물의 예시)에서 건    

축물과 도면 및 모형을 명시한 이후로 건축설계는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건축설계자    

의 지적재산권(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이    

고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내외면적 형태, 내용 등      

저작자의 독창성이나 창의성이 나타나 있는 모든     

부분으로써 저작권으로 보호될 자격이 있다.[23,24]

BIM 모델 및 각각의 라이브러리 또한 제작자의      

노하우와 기술이 담긴 저작물로 봐야 하며, BIM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BIM 데이터 저작권      

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3의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3D프린팅 기술    

도 3D 프린터용 도면을 놓고 권리자와 디자이너      

간의 저작권 송사가 빈번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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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3D프린팅 콘텐츠 확보 및 활용 방안의 일환       

으로 디지털저작관리시스템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정책적 보호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BIM 데이터 저작권 관련 법적·시스템적 기반 마      

련을 위하여 건축설계도서의 저작권등록을 장려    

하고, 건축디지털데이터를 고려한 저작권법 및 건     

축법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3D프린팅 기술과 같이 DRM을 도입하거나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하는 등 저작권 보호 체계     

를 마련해야 한다.

5.12 BIM 데이터 단계적 활용체계 마련

근본적인 BIM의 도입 목적은 관계기술자의 초     

기 협업으로 설계품질을 높이고 가상건설을 통해     

건설비용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까지 활용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조달청 등 공       

공기관을 필두로 BIM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음에     

도 시공단계에서 간섭체크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BIM 모델을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BIM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은 발전이 더디거나 멈춘 상태     

이다.[25]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 저작권 등 제도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BIM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       

적인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건축법 개       

정으로 설계자에 의한 자재표기가 가능해짐으로    

써 BIM 모델을 통한 견적 산출이 용이해졌다. 또       

한, 에너지절약 계획서 및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      

화 등 친환경 건축의 중요성이 대두는 가운데 BIM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에너지, 인증 등      

건축물 성능확보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     

지 소비량 DB구축 및 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 시      

스템 구축이 추진 중에 있다.[26] 이외에도 개별 건       

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산출을 통해 도시차원의 에      

너지 및 제해 관리가 가능하며,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과 연계한 범죄예방(CPTED), 시    

설물 유지관리 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등에 활용 가능하다.

BIM의 이상적인 기능 중 국가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범위와 기술개발 소요기간에 대해 검토한     

후 단계적 BIM 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BIM 모델       

정보 활용 제약요소 개선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BIM을 건축      

서비스산업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중장기전략을 수    

립하고자 하였다. BIM 도입 비전을 ‘BIM 설계 기       

반조성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설     

정하고, 인프라 및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단기,      

BIM 지원을 강화하는 중기, BIM 정착을 위해 제       

도를 정비하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BIM도입     

현안을 파악하고자 대해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BIM 관련 연구문헌들     

을 조사 분석하여 사회적 요구와 시장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BIM을     

건축설계에 도입하는 것에 건축사들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BIM 도입에 따른 설계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은 장담할 수 없       

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에 발표된 정책       

관련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현재 BIM 도입에 대       

한 문제점은 미비된 BIM 인프라, BIM 소프트웨      

어 자체적인 한계, 인허가 등 정책적인 문제, 사회       

적 인식 결여 등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        

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도출된 문      

제점을 토대로 BIM 발주기반 구축, BIM 도입 지       

원, BIM 정보유통체계구축으로 3개 분야를 설정     

하고 각 분야별로 실천전략과 과제를 설정하였     

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설계도면 작성기준, 인      

허가시스템 개선, 대가기준 마련, BIM 도입 지원      

사업 시행 등 12개 과제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BIM의 기술개발이 시작된 지는 오래됐지만 그     

기술을 실무에 접목하는 것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      

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대안을 구체      

화하는 후속 연구 및 기술을 실용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해야 할 정부의 지      

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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